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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그룹, GS 로고 사용 못한다!
특허청, 삼이실업 로고와 유사 소비자 혼란 … 회장 사과하면…

GS그룹(회장 허창수)의 로고가 상표등록이 안돼 사용하지 못하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.

특허청은 최근 GS홀딩스에 GS그룹의 로고가 삼이실업 로고와 유사해 수요자들의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

다며 상표ㆍ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.

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출원에 대한 1차 거절로 GS가 추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특허청의 판단을 뒤

집을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표출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.

GS의 로고는 GS그룹이 출범하면서 3000억원을 들인 대대적인 기업이미지통합(CI) 작업을 통해 주유소와 

편의점 등에 내걸린 상태이다.

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“심사결과 삼이실

업 심벌마크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히 인식돼 있

으며, GS 도형을 사용하면 상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

가 있다”는 견해를 피력했다.

삼이실업(회장 김석희)이 2월 GS그룹보다 상표출

원을 뒤늦게 했지만 1992년부터 국내외에 로고를 써

온 것에 대한 주지성을 특허청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

된다.

이에 따라 삼이실업이 최종 상표권자로 등록될 가

능성이 높아졌다.

특허청 관계자는 “삼이실업의 정보자료 제출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GS홀딩스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

요구했으며,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표등록을 최종 거절하게 될 것”이라고 밝혔

다.

삼이실업 김석희 회장은 “12년간 사용해온 회사 로고에 대해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

내용증명도 보내고 노력했지만 GS측은 무성의로 일관하고 심지어 경고장까지 보냈다”며 “이제 돌이킬 수 없

는 상황이 됐고 허창수 회장이 직접 사과한다면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다”고 말했다.

삼이실업은 특허청에 “로고 뿐만 아니라 GS 알파벳 문자도 독일의 기기안전법에 따른 안전과 품질을 보증

하는 마크와 유사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”며 정보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.

독일의 GS마크는 우리나라 KS마크, 품자마크 같은 것으로 독일에서 통용되는 공산품에 인증해주고 있다.

상표법 7조 1항1 규정에는 국내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, 기호와 유사한 것

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GS는 로고 뿐만 아니라 알파벳 2자도 등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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